


창의적 감각으로 장애를 만나다.

전자예술 국제전시

thisAbility vs. Disability

<thisAbility vs. Disability>는 창의적 감각 전이를 통해 바라보는 장애를 주제로 

한 전자예술 국제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는 바람의 감촉을 통해 손으로 보는 그림, 

얼굴을 움직여 연주하는 디지털 악기, 관객의 목소리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로봇, 

손의 촉각을 빛으로 변환하는 테이블, 시각장애인의 점자를 소리로 말해 주는 장치, 

관객의 심장박동으로 연주하는 화합의 종 등 국내외 전자예술가 총 열 팀의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갖고 있듯이, 장애 역시 결함이 아닌 

‘다름’입니다. 이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을 

찾아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을 넘나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감각 전이를 즐기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사회적 판단 기준들 역시 교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호해진 그 나눔의 경계가 장애의 있고 없고를 따져 만들어낸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허물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화두와 표현 매체를 찾아 나선 

예술계의 상황과 일반인들에게 공학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려는 과학계의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전자예술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 ‘예술과 과학의 만남’, ‘쌍방향 소통성’, 그리고 

‘놀이와 게임’ 등을 화두로 내건 크고 작은 전시들은 테크놀로지의 미학적 해석과 그 

새로움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서, 컨텐츠 중심의 다원화나 보다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이슈들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적 표현의 중요성 이상으로 예술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사고의 틀을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thisAbility vs. Disability>전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에 대한 정형화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그로 

인해 서로간의 다름을 가슴으로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보다 자유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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